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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論

李覯는 北宋 仁宗 시대의 개혁성향의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동시에 文人이

었다. 李覯는 制擧考試에 합격하지 못하자 학술상의 성취로 후세에 이름을 남

기겠다는 다짐을 하고, 주로 후학을 가르치고1) 저술 집필에 전력투구하였다. 

그는 ≪潛書≫, ≪禮論≫, ≪明堂定制圖序≫, ≪平土書≫, ≪廣潛書≫, ≪易論≫, 

≪富國⋅强兵⋅安民策≫, ≪慶曆民言≫, ≪周禮致太平論≫ 등을 저술하여 당

시 弊政을 비판하고 濟民救國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측면보다는 范仲淹의 개혁사상을 계승한 사상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여 주로 

정치⋅경제⋅교육⋅철학⋅국방 등의 사상적 측면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으

  * 본 연구는 2013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旴江書院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므로 旴江先生으로 불리우고, 太學說書, 通州海門

主簿兼太學說書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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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하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2) 그러나 

그의 ≪李覯集≫3)에는 禮論 7편, 易論 13편, 刪定易圖序論 6편, 周禮致太平論 

51편, 明堂定制圖序, 富國策 十首, 强兵策 十首, 安民策 十首, 平土書, 慶曆民言 

30편, 記 12편, 序 7편, 表 1편, 啓 2편, 書 28편, 雜文 13편, 墓碑⋅銘⋅墓表⋅

墓誌 15편, 常語 3편과 古體 66수, 五言二韻 6수, 五言四韻 51수, 五言六韻 5

수, 五言八韻 1수, 五言十韻 2수, 七言二韻 76수, 七言四韻 80수, 七言八韻 1수 

등 300여 수 수록되어 있고, 적지 않은 文學論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

宋 文壇에서 문장가⋅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稿에서는 李覯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서 

李覯의 文學觀을 고찰하고, 300여 수의 詩 가운데서 社會詩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北宋 사회에 대한 現實認識이 그의 시에 어떻게 形象化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李覯의 文學觀

李覯의 社會詩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李覯의 文學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한 시인의 文學觀은 시 작품 창작의 모태이므로, 시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그 시인의 文學觀에 대한 탐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먼저 ＜上李舍人書＞4)에 주목하여 보기로 하겠다.

 2) 문학적 측면의 연구로는, 박사논문은 전무하며, 석사논문으로는 吳智昌의 ≪李覯詩歌硏究≫

(南昌大 석사논문, 2007), 段守艶의 ≪李覯詩歌硏究≫(山東大 석사논문, 2008), 歐婷婷의 

≪李覯詩歌創作硏究≫(廣州大 석사논문, 2009) 등이 있고, 소논문 10여 편 정도가 있을 

뿐이며, 국내에서는 사상적 측면의 연구가 몇 편 있고, 문학적 측면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

이다.

 3) 현존하는 李覯 文集은 明代 成化 年間에 左贊이 編刻한 것이다. 1980년 王國軒이 商務印書

館 ≪四部叢刊≫影印 明代 成化 左贊 刻本을 底本으로, 明 正德 13년 孫復刻本⋅萬里孟情緖

刻本, 淸 光緖 29년 謝甘湯刻本과 宋 呂祖謙의 ≪宋文鑑≫을 참조하여 校勘하였다. 本稿는 

王國軒이 교감한 ≪李覯集≫(中華書局, 1981)을 저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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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함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현인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궁극적으

로 하나이다. 현인의 사업에서, 文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文이란 것이 어찌 

단지 筆札章句일 뿐인가! 진실로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인 것이다. 그것은 크게는 

禮의 순서를 핵심으로 하며, 樂의 화해로움을 선양하고, 政典을 수록하며, 刑書를 

꾸민다. 위로는 역사가 되어 혼란을 틈탄 자를 삼가게 하며, 아래로는 詩가 되어 

德을 잃은 자를 警戒한다. 밝혀 詔誥5)가 되면 國體가 분명해지고 관리의 직책이 

완비해진다. 열거하여 奏議가 되면 결점이 있는 政事가 고쳐지고, 민생고가 드러

난다.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文이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무릇 천하가 다스려지면 文治敎化가 성하게 되고, 현인이 통달하게 된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文治敎化가 쇠퇴하게 되고, 현인은 막히게 된다. 국가의 상황을 살

펴보고자 하면 文을 살펴보면 된다.6)

이 글에서 李覯는 먼저 文은 ‘단순히 筆札章句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治物之器)’라고 하면서, 이어서 文의 범주를 禮⋅樂⋅刑⋅政⋅詩⋅史로 

정함으로써 文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심미주의적 文學觀에서 

벗어나 文治敎化를 중시하는 功利主義的 文學觀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詩가 德을 잃은 자를 警戒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毛詩

序＞의 ‘정치의 잘잘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 

시만큼 가까운 것이 없다. 先王들은 이것으로써 부부를 다스리고, 효도와 공경

을 이루며, 人倫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풍속을 올바른 곳

으로 옮겼다.’7)라고 한 儒家의 政敎中心說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上宋舍人書＞를 통해서도 李覯가 儒家의 功利主義 文學觀을 계승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王國軒 點校,≪李覯集≫(中華書局, 1981), 288쪽. *이하 서명만 밝힘.

 5) 詔는 임금의 말[詔令]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적은 문서이며, 誥는 임금의 布告文을 가리키

는데, 산문 문체의 하나이다.

 6) 神所以造萬物, 賢所以治萬物, 其致一也. 賢人之業, 莫先乎文. 文者, 豈徒筆札章句而已, 誠治

物之器焉. 其大則核禮之序, 宣樂之和, 繕政典, 飾刑書. 上之爲史, 則怙亂者懼; 下之爲詩, 則

失德者戒. 發而爲詔誥, 則國體明而官守備; 列而爲奏議, 則闕政修而民隱露. 周還委曲, 非文

何濟? --- 大抵天下治則文敎盛, 而賢人達; 天下亂則文敎衰, 而賢人窮. 欲觀國者, 觀文而可

矣.

 7)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诗.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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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代 초기에 이르러 스승 大儒는 아직 다 쇠락하지 않았고, 계승하여 흥성시킨 

자는 모두 先聖을 칭송하며 仁義를 근본으로 삼을 줄 알았다. 수백 년 간 집필한 

글은 채택할 만한 것이 많았다. 魏晉 이후에 남북에 걸쳐 이 文章의 道의 積弊가 

나날이 심해졌다. 높은 관리들은 조정에 들어서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법령]에 

마음을 쓰지 않고, 서로 老佛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공경하였다. 군주와 태자들은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색을 다투어 과시하며 재치있는 생각으로 삼았다. 헛되고 

황당하고 교묘한 허위가 義理를 없어지게 하였다. 근본을 좇는 백성들은 비록 귀

와 눈이 있었지만, 보고 듣는 것을 회복할 수 없었다. 하늘이 唐 황실을 도와주는 

은혜를 입어, 大賢을 낳아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백과 두보가 앞서서 선도

가 되었고, 한유와 유종원이 뒤에서 맹주가 되었다. 간사한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것을 숭상하니, 사방에서 좇게 되었다. 堯舜의 道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으

며, 周公과 공자의 가르침은 시들었다가 다시 번영하였다.8) 

여기에서 李覯는 儒家의 功利主義 文學觀의 입장에서, 魏晉南北朝의 淸談 文

風과 齊梁 宮體詩에 대해 ‘魏晉 이후에 남북에 걸쳐 이 文章의 道의 積弊가 나날

이 심해졌다. ---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색을 다투어 과시하며, 헛되고 황당하

고 교묘한 허위가 義理를 없어지게 하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것은 唐代 陳子昻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9) 魏晉南北朝 시대는 

≪詩經≫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더욱더 艶麗浮華를 추구하다보니 

文章之道의 積弊를 노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당대의 李

白⋅杜甫⋅韓愈⋅柳宗元이 문학의 正道를 추구함으로써 堯舜之道와 周孔之敎

가 회복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封建政敎의 관점에서 仁義를 기준

으로 韓愈⋅柳宗元의 문장과 李白⋅杜甫의 시를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8) ≪李覯集≫290-292쪽 : 至於漢初, 老師大儒未盡凋落, 嗣而興者, 皆知稱先聖、本仁義, 數百

年中, 其秉筆者, 多有可采. 魏晉之後, 涉於南北, 斯道積贏, 日劇一日. 高冠入朝, 不恤治具, 

而相高老佛無用之談; 世主儲王, 而爭誇奸聲亂色以爲才思. 虛荒巧僞, 滅去義理. 俾元元之民. 

雖有耳目, 弗能復視聽矣. 賴天相唐室, 生大賢以維持之. 李杜稱兵於前, 韓柳主盟於後.誅邪賞

正, 方內向服. 堯舜之道, 晦而復明; 周孔之敎, 枯而復榮.

 9) 문장의 도가 폐하여진 지 오백년이 되었습니다. 漢⋅魏의 風骨이 晉⋅宋代에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헌에서 찾아볼 만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한가할 때에 齊⋅

梁 사이의 시를 보니, 文彩는 화려함만을 다투고 번거로우나, 興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文章道弊，五百年矣。漢、魏風骨，晉、宋莫傳，然而文獻有可徵者。僕嘗暇時觀齊、梁間

詩，彩麗競繁，而興寄都絶。) ＜與東方左史虬修竹篇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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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宋 詩文革新運動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李覯가 위와 같이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며 詩文의 내용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글을 통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의외로 천하의 넓은 곳에 퇴폐한 풍조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근년 이래, 新進

之士가 다시 그것에 선동되었다. 經術을 추구하지 않고 조그마한 이야기를 주워서 

새것으로 삼고, 道理를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다. 千句萬

言이 首尾를 분별하지 못한다.10)

이 글에서 新進之士는 西崑派 시단을 대표하는 楊億⋅劉筠 등을 가리키는데, 

李覯는 晩唐 李商隱의 시를 모방하여 對偶를 중시하고 典故를 많이 쓰며 감상

적이고 화려한 無病呻吟의 시들을 표방하던 西崑派의 浮艶한 詩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 현실로부터 遊離되어 지나치게 형식적 조탁만

을 강조하는 글쓰기를 비평하면서 ‘詩言之說’로의 회복을 懇求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通變救弊의 정치사상11)을 지닌 李覯는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

고 詩文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다.

오늘의 배우는 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글을 짓지 않겠는가? 대저 孟子를 억지

로 모방하고, 昌黎에게서 무리하게 빼앗는데, 만약 글을 쓰는 도리가 여기에 그칠 

따름이라면 古文 십 수 편을 암송하여 남쪽을 부수어 북쪽을 메우듯 임시변통하며 

헌 것을 물들여 새 것으로 삼으면 죄다 名士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교묘함과 서투

름을 분별한단 말인가? 내가 행하는 바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12) 

10) ＜上宋舍人書＞, ≪李覯集≫290-292쪽 : 不意天宇之廣, 頹風未絶. 近年以來, 新進之士, 重

爲其所扇動. 不求經術而摭小說以爲新, 不思理道而專雕鎪以爲麗. 句千言萬, 莫辨首尾.

11) ＜易論第八＞, ≪李覯集≫41-43쪽 : 항구불변의 도리란 道의 근본이고, 道는 임기응변으

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임기응변이란 항구불변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

이다. 사정이 변하고 勢가 다른데 항구불변의 도리에 하나로 근본을 삼는 것은 마치 膠柱

鼓瑟처럼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常者, 道之紀也, 道不以權, 弗能

濟矣. 是故權者, 反常者也. 事變矣, 勢異矣, 而一本於常, 猶膠柱而鼓瑟也.)

12) ＜答黃著作書＞, ≪李覯集≫321-324쪽 : 今之學者, 誰不爲文? 大抵摹勒孟子, 劫掠昌黎, 若

爲文之道止此而已. 則但誦得古文十數篇, 拆南補北, 染舊作新, 盡可爲名士矣. 何工拙之辨哉? 

覯之施爲, 異於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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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맹자를 억지로 모방하고’ 라는 文句는 北宋 당시의 尊孟하는 풍조

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李覯는 ＜常語＞ 등의 글을 통해서도, 尊周思想을 

중심으로 맹자의 王覇論과 혁명론을 비판하면서 尊孟하는 무리들에게 警鐘을 

울렸던 것이다.13) ‘昌黎에게서 무리하게 빼앗는다.’라는 文句는 韓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14) 당시 韓愈를 그대로 답습하여 독창성이 결여된 상투

적인 논조에 빠진 문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李覯는 또한 자신은 결코 

그런 무리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모방을 

반대하고 創新을 강조하는 경향은 北宋 眞宗⋅仁宗 시기의 시문혁신운동의 보

편적인 사상으로서 李覯 역시 이러한 시문혁신운동의 주도적인 동참자가 되었

던 것이다. 

李覯는 儒家의 政敎中心說 詩觀을 계승하고, 功利主義 文學觀을 제창하였다. 

또한 宋代 初期 西崑派의 浮艶한 경향을 반대하고,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

였으며,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고 詩文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3. 李覯의 社會詩

3.1 苛政 批判과 民生苦에 대한 共感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李覯는 詩를 통하여 北宋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

13) ＜常語⋅據宋余允文尊孟辯補＞, ≪李覯集≫512-518쪽 : 오호! 오늘의 배우는 자들이 부

화뇌동하는 것이 심하도다! 맹자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六經을 그르다 하고, 王道만을 즐

거워하면서 天子를 잊어버린다. 나는 천하에는 孟子가 없어도 되지만, 六經이 없어서는 안

되며, 王道는 없어도 되지만 천자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嗚呼! 今之學者雷同甚

矣, 是孟子而非六經, 樂王道而忘天子. 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 不可無六經, 無王道可也, 不

可無天子.)

14) 李覯는 韓愈를 존숭하며 文以載道를 선양하였으며, 創新을 추구하기 위하여 韓愈의 ‘陳言

務去(진부한 표현을 없애라)’의 주장을 숭상하였다. 이와같이 李覯의 韓愈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일부러 한유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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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초래된 비참한 民生苦에 共感을 표시하였다. 

먼저 ＜有感 三首 其一＞15)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官家的的要寬徵, 조정에서는 분명하게 세금을 완화하라 하여

古時什一今更輕. 옛날 십분의 일세 보다 지금은 더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州縣酷嫌民漸富, 주현에선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하여 

幾多率斂是無名. 명목 없이 거두어들인 것이 그 얼마이던가!

이 시는 조정의 징세 완화 지시도 공염불에 지나지않으니, 주현의 酷吏는 

이런저런 구실로 苛斂誅求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는 가혹한 정치

를 비판하고 있다. 관리들의 가혹한 행태는 ＜秦人峰＞16) 시를 통하여 더욱 

거세게 폭로된다. 

秦法雖甚苛, 진나라 법은 비록 심히 가혹했지만 

秦吏若猶拙. 진나라 관리들은 아둔해보였지.

山林不數里, 숲속 몇리 안 가도

俾爾逃得脫. 도망갈 수 있도록 해 주었지. 

予觀後世事, 이 몸이 후대의 일을 살펴보건대

政役火烈烈. 政令과 役事가 불처럼 타올랐네.

苟非爲鬼神, 만약 귀신이 아니라면

何計避羈紲. 무슨 계책으로 굴레와 고삐를 피할 수 있으랴!

秦나라 관리들 보다도 더욱 혹독한 北宋 관리들에게 시달리고, 엄한 법령과 

과중한 부역에 얽매인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이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다음의 ＜村行＞17)에서는 가렴주구로 인한 백성들의 신세가 더욱 비통하게 

묘사되고 있다. 

15) ≪李覯集≫431-432쪽.

16) ≪李覯集≫379-380쪽.

17) ≪李覯集≫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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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家家壞, 생업이 집집마다 무너지고

誅求歲歲新. 강제로 빼앗는 일은 해마다 새롭네. 

平時不爲備,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다가

執事彼何人.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인가?

朱戶仍奢侈, 붉은 대문 부잣집은 여전히 사치하지만 

柴門轉蔞貧. 사립문 누추한 집은 점점 가난해지네.

若非衢室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無用說悲辛. 비통함과 쓰라림을 말하여본 들 소용이 없으리.

제5,6구의 ‘朱戶仍奢侈, 柴門轉蔞貧.(붉은 대문 부잣집은 여전히 사치하지

만, 사립문 누추한 집은 점점 가난해지네.)’은 杜甫의 ‘朱門酒肉臭, 路有凍死

骨.(붉은 대문 부잣집은 술과 고기 냄새 풍기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뼈가 뒹굴

고 있네.)’18)라는 詩句처럼 당시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 현실 앞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동정하고 있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爲政者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李

覯는 이러한 가혹한 정치가 계속 시행된다면 백성들은 결국 살아갈 방도를 잃

어버려 도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寄上范參政書＞ 등에서도 우려를 표

명하였다.

농사짓는데 밭은 더 주지 않고, 누에치는데 뽕나무는 더해주지 않으면서 거두어

들이는 수량은 해마다 배로 늘어난다. 옷은 기워 입고 밥도 굶으니,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어 있다. 근본인 농사는 이미 고통스러우니 떠나서 末業을 좇네. 또 末業을 

좇아 억매이니 도적이 되지 않고서 장차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19) 

이어서 ＜哀老妇＞20)에 초점을 맞춰보자. 

18)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19) ≪李覯集≫299-301쪽 : 農不添田, 蠶不加桑, 而聚斂之數, 歲月倍增. 輟衣止食, 十室九空, 

本之旣苦, 則去而逐末矣. 又從而籠其末, 不爲盜賊將何適也!

20) ≪李覯集≫381-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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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中一老妇， 마을에 한 할멈이 있는데

行行啼路隅。 가고 가면서 길 모퉁이에서 우네.

自悼未亡人， 스스로 미망인임을 슬퍼해 왔는데

暮年从二夫。 노년에 두 번째 지아비를 섬기게 되고 말았네. 

寡时十八九， 18, 9세에 과부가 되었다가

嫁时六十餘。 60여 세에 개가하네.

昔日遗腹兒， 옛날 유복자가

今兹垂白鬓。 지금은 흰 살쩍을 더부룩하게 늘어뜨렸네.

子岂不欲养， 아들이 어찌 부양하고 싶지 않으며

母岂不懷居。 어미는 어찌 편안한 곳을 생각하지 않으리오! 

繇役及下户， 요역이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나

财尽無所输。 재산이 다하니 바칠 것이 없네.

異籍幸可免， 호적을 달리하면 다행히 면할 수 있으니

嫁母乃良图。 어미를 개가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네.

牵车送出门， 수레를 끌며 문을 나서 보내는데 

急若盗贼驱。 급히 도적처럼 말을 몰아 빨리 달리게 하네.

兒孙孙有妇， 아들 손자 며느리

小大攀且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매달리며 탄식하네.

回头與永诀， 고개 돌려 영원히 이별하는데

欲死無刑诛。 죽고 싶어도 죽게 될 형벌이 없네.

---------- ------------------

이 시는 樂府詩로서, 錢鍾書도 이 시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처럼21) 혹독한 

부역 때문에 60여 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가할 수밖에 없는 老婦의 비통스

런 운명이 절실하게 묘사되고 있다. 18,9세에 과부가 되어 자식들을 혼자 부

양하면서 한 평생 힘들게 살아왔건만, 노년에 다시 부역의 압박으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얼마나 비참한가! 개가해야만 감당할 수 없는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부역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급히 개가를 권하는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한가! 李覯는 北宋 당시 부역이 빈번하여 농민들의 

힘은 다하고, 賦稅가 무거워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현실을 痛感했던 것이다. 

21) ≪宋詩選註≫人民文學出版社, 1982, 36쪽 : ＜哀老婦＞前面二十句寫一個六十多歲的老寡

婦, 迫於賦稅差役, 只好跟兒孫分別, 重新嫁人. --- 前面講的是杜甫＜石壕吏＞、＜垂老別＞

所沒寫到的慘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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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覯는 이 시를 통해서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하면서 

仁政이 베풀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穫稻＞22) 시에서도 농촌 여인의 고달픔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朝陽過山來, 아침 해 산을 넘어오면

下田猶露濕. 밭으로 나가서 이슬에 젖네.

餉婦念兒啼, 음식 내온 여인은 우는 아이 생각나서

逢人不敢立. 사람들 만나도 감히 멈추어 서지 못하네. 

靑黃先後收, 익지 않은 푸른 벼와 누렇게 익은 벼를 가려 거두고

斷折傴僂拾. 꺾인 벼는 허리 굽혀서 줍네.

鳥鼠滿官倉, 새와 쥐는 관가 창고에 가득하건만

于今又租入. 오늘도 세금으로 내네.

이 시에서도 새벽에 음식을 장만하여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집에 두고온 

아이를 절절히 걱정하는 여인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다가온다. 제7,8구에서는 

피땀 흘려 농사지어 세금으로 바친 곡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새와 쥐의 

먹이가 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관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은 흉년은 물론이고 풍년에도 별로 달라지

지 않았다. ＜喜雨＞23) 시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人皆喜膏泽， 사람들은 모두 단비에 기뻐했거늘

我独忧豊年。 나는 혼자 풍년이 걱정되네.

岁凶已贱粜， 흉년에도 이미 싼값에 내다팔았으니

年豊安得钱。 풍년이라한들 어찌 돈을 얻을 수 있으리오!

赋役忽驚骇， 세금과 부역으로 갑자기 놀라지만

仓廪甘棄捐。 창고에서는 달갑게 수매하지 않고 내버려두네. 

铢铜苟可换， 푼돈으로 겨우 바꿀 수 있을 뿐 

富贵寧我憐。 부귀한 자들이 어찌 이 몸을 가련하게 여기랴!

归来官事了， 관청 일이 끝나 돌아와서

22) ≪李覯集≫381쪽.

23) ≪李覯集≫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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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弔柴门边。 사립문가에서 서로 위로하네.

农夫未尽死， 농부들이 아직 다 죽지 않았으니

穀價应常然。 곡물 가격은 응당 여전하네.

王心幸仁聖， 왕의 마음은 어질고 성스러움을 베풀어야 하고

分职當忠贤。 職策을 나누어야 충성스럽고 어질게 되는 법. 

---------- ----------------------

제 1,2구의 ‘사람들은 모두 단비에 기뻐했거늘, 나는 혼자 풍년이 걱정되네.’

라는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비가 풍년의 조짐을 보여주므로 당연히 

반겨야 하는데도, 李覯 시인은 풍년을 우려하고 있다. 관가에서도 제값에 수매

하지 않으니, 풍년이라한들 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제 13, 14구에

서는 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책을 분산함으로써 仁政을 베풀

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北宋 당시 백성들은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

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고난이 배가되었던 것이다. 李覯는 이러한 자연재

해가 초래한 삶의 역경을 ＜甘露亭詩＞ 24) 속에서도 반영하였다. 

乾坤父母莫匪慈， 하늘과 땅 부모는 자애롭지 않은 적이 없어 

胚胎億兆成角覊。 억조창생을 낳으셔 남자와 여자를 이루었네. 

---------- ----------------------

南川上游號沃野， 남천 상류는 비옥한 들판으로 불리웠거늘

景佑丙子尝凶饑。 경우 병자년에 일찍이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었네.

新田始苗舊穀罄， 새 밭에 모를 심어 수확한 곡식은 이미 다 없어지니

十室八九無晨炊。 열 집에 여덟, 아홉 집은 아침에 밥을 지을 수 없네.

---------- ----------------------

煙煤刷天雨汁黑， 그을림이 하늘을 덮으니 진눈깨비가 검게 내려

呕山泄谷争奔驰。 산과 골짜기에 넘실넘실 다투어 바삐 흘러가네. 

横流一夜打城郭， 밤새 제멋대로 흘러 넘쳐 성곽을 치니

萬弩竊发穿毛皮。 쇠뇌 만 개를 몰래 쏘아 모피를 뚫는 듯하네.

东隅有洲尸揖揖， 동쪽 모퉁이 모래섬에는 시신이 많아 

24) ≪李覯集≫399-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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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蚁欲走遭水围。 마치 개미가 물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려고 하는 듯하네.

屋根無力树腰折， 집 대들보는 힘이 없고 나무 밑둥은 꺾이고

蛟蜃食人猶择肥。 교룡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살찐 것을 고르는 듯하네.

涛波一望萬山阻， 한 눈에 바라보니 파도에 온산은 험하고

六亲不得相扶持。 육친 조차 서로 의지할 수 없네.

이 시는 北宋 仁宗 景佑 3년(1036)에 발생한 南川 上游의 큰 水災를 소재로 

하여 백성들이 겪은 갖은 苦楚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동정을 나타내고 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수재가 몰아쳐, 거

주 공간마저 쓸어버리고 심지어 수많은 생명 마저 빼앗아가버린 慘狀을 목도

한 시인은 시를 통해서라도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李覯

는 水災뿐만 아니라 旱災로 인한 백성들의 곤궁도 매우 심각하였음을 ＜閔雨

詩＞25)를 통하여 표출하였다.

吳江之南, 오강의 남쪽은 

是曰豊國. 풍성한 지역이라 말하네.

五種之生, 오곡이 생산되어 

天下食. 천하가 먹는다네. 

一歲不登, 한 해 얻지 못하니

吾民菜色. 우리 백성들은 누르스름한 얼굴빛이네.

如何天不仁, 어떻게 하늘이 어질지 않아서

縱彼旱蘖稱其神. 旱災를 제멋대로 내버려두니 신이라고 칭할 수 있으랴!

---------- ----------------------

我聞皇穹大德在生育, 이 몸은 하늘의 큰 덕은 생육에 있어

愛養萬物同嬰兒 만물을 갓난아이처럼 사랑한다고 들었네.

産民之身賦民食, 백성의 몸을 낳아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다가

中道絶之何所爲? 중도에 끊어버리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 ----------------------

上帝當軒親戒勑, 상제께서는 궁전에 납시어 친히 조서를 내리셔서 

十日一雨無愆期. 십일에 하루 비가 오도록 하는 기일을 어기지 마소서. 

帝心仁且信, 천제의 마음은 어질고 믿음이 있으시니

25) ≪李覯集≫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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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下固不疑. 백성을 다스리시는 데 당연히 의심이 없을 것이오.

謂言庶事有分職, 모든 일에는 나누어진 직책이 있다고 하던데 

屛去視聽思無爲. 보고 듣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네.

---------- ----------------------

弄天之權侮人命, 하늘의 권한을 제멋대로 부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貪嗜牛羊邀祭祀. 소와 양을 탐내 즐기어 제사를 지내네.

忽焉一物不稱情, 소홀히 한 가지 일도 인정에 맞지 않고

因敎此旱災生靈. 이러한 가뭄으로 백성을 재난에 빠뜨렸네.

---------- ----------------------

帝在紫微垣, 상제는 궁궐 울타리에 있어

下隔千里雲. 아래 세상과 천리 구름으로 떨어져 있네. 

徒勞銜血向空哭, 헛되이 피를 머금고 하늘을 향해 우는데

帝心雖聖安得聞. 상제의 마음 성스럽다 하지만 어찌 들을 수 있으리오?

---------- ----------------------

皇穹如未察凶邪, 황궁은 흉사를 아직 살피지 않은 것 같으니

空使小臣心鬱結. 부질없이 비천한 신하의 마음을 울적하고 답답하게 하네.

이 시는 七言을 위주로 四言⋅五言⋅八言⋅九言을 섞은 古風體로서, ‘以文爲

詩’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上帝의 형상에 황제를 투영하여 民生의 어려운 처지

를 파악하지 못하고, 罹災民을 구제하지 않는 조정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토질이 비옥한 강남 지역마저 가뭄으로 천하를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황제

에게 구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간곡히 直言하고 있다. 만백성이 피를 머금고 

황제를 향해 하소연하지만, 황제는 귀를 열지 않으니, 시인의 마음은 울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산문투

의 古風體로써 간명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겠다. 그러나 내

용적인 측면에서는 上帝의 형상에 황제를 투사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만

하다.

또한 자연재해는 토착민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

운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다음의 ＜送流人＞26) 시가 입증해준다.

26) ≪李覯集≫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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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情自古怕迁移， 인정은 예로부터 옮기기를 두려워하는 법인데

更去南方路险巘。 게다가 험준한 남방길로 떠나네.

从此异乡谁是侣， 앞으로 타향에서 누구와 벗이 되려나?

只应明月解相随。 단지 응당 밝은 달만이 서로 동반해주리라.

고향을 떠나 낯설고 험한 타향으로 향하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타향에서 인

정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리라는 염려가 매우 크다.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李覯는 당시 北宋의 모순된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시 속에 낱낱이 반영하였던 것이다.

3.2 爲政者 批判과 사회 문제 폭로 

李覯는 范仲淹의 주도한 慶曆新政을 옹호한 개혁사상가로서, 시를 통해서도 

국가의 失政을 비판하고 현실 개혁의 政治 理想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李覯가 

살았던 北宋時代는 對內外的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 즉 對內的으로

는 官界의 腐敗와 冗官⋅冗兵 등으로 인하여 財政의 破綻을 초래하고 있었으

며, 大土地私有制의 확대로 말미암아 流民⋅流賊이 발생하는 鄕村社會의 분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遼⋅西夏와 대치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침략당할 수 밖에 없었

고, 굴욕적인 외교 관계로 매년 무거운 歲幣를 바쳐야 하였다. 

李覯는 이러한 失政을 시 속에서 비판하였는데, 먼저 약화된 국방력에 대하

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贈韓侍禁＞ 27)에 주목하여 보자.

閥閱山西舊將家, 공훈 많은 산서의 옛 장군 가문엔 

一官淪落向天涯. 한 관리가 쇠망하여 하늘 끝을 향하네. 

目皮相處應難識, 겉모습으로는 응당 알아보기 어렵지만

髀肉生來只自嗟. 넓적다리 굵어졌으니 단지 스스로 한탄할 뿐이네.

27) ≪李覯集≫455-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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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囿幾年饑虎豹, 갇혀진 동산에서 몇 년이나 범과 표범을 굶주리게 하고

旱雷何日起龍蛇? 여름 우레가 언제 용사를 일으키려나?

吳歌楚舞時相慰, 오나라의 노래와 초나라의 춤으로 때때로 위로하는데

劍鋏梅乾鐵有花. 칼자루 매화는 마르고 쇠에는 꽃이 피었네.

장군 가문의 유능한 명장이 重用되지 못하는 用人政策을 비판하고 있다. 제4

구의 ‘넓적다리 굵어졌으니 단지 스스로 한탄할 뿐이네.’ 는 劉備의 고사28)를 

인용하여, 발탁되지 못해 戰功을 펼치지 못하는 명장의 한탄스런 모습이 생동

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5구에서도 동산에 갇힌 범과 표범의 굶주림은 바로 

하루속히 전투에 나가 공훈을 세우고 싶은 명장의 소망의 표출인 것이다. 또한 

＜題虞侍禁山亭＞29) 시에서도 ‘가련하게도 전술에 뛰어난 명장이 시내와 산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可憐韜略眞名將, 猶與溪山作主人.)’ 라고 하면서 진취적이

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武將들을 비판하였다. 

다음의 ＜感事＞30) 시에서는 안일한 국방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太平無武備, 태평스럽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니

一動未能安. 한번 동란이 나면 편안할 수가 없네.

廟算何時勝, 조정의 계략으로 언제면 이길까? 

人生到處難. 사람 살아가는 도처에 어려움이네.

役頻農力耗, 부역이 빈번하니 농사지을 힘은 다하고 

賦重女工寒. 세금이 무거우니 여공은 빈한하네.

只有旴江守, 단지 우강의 수령만이

憐民不愛官. 백성들을 가련하게 여기며 벼슬을 좋아하지 않네.

무사안일하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조정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태에 분

노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된 백성들의 고달픈 삶에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 제7, 

8구에서는 旴江(현재 江西省에 있는 강) 수령의 愛民事蹟을 칭송하면서 爲政者

28) 蜀의 劉備가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가 굵어졌음을 한탄한 고사를 인용한 것으

로, 重用되지 못하여 공명을 이룰 기회가 없음을 한탄한 말.

29) ≪李覯集≫458쪽.

30) ≪李覯集≫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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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민본사상을 實踐躬行할 것을 고취하고 있다.

李覯는 또한 ＜聞喜鵲＞31) 시를 통하여 阿附에 눈과 귀가 멀어 直諫을 수용

하지 못하는 우매한 위정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였다.

翩翩者鹊何品流， 훨훨 나는 까치는 어떤 품종일까?

羽毛白黑林之幽。 깃털은 흰색 검정색, 숲 깊은 곳에 산다.

生平智力可料度， 평소 지력을 헤아려보건대

有巢往往输鸣鸠。 둥지를 왕왕 산비둘기에 뺏긴다.32)

天然却会报人喜， 천성이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알린다고 하는데

愚儿幼女唯尔求。 어리석은 사내아이와 어린 계집애들만 그 소리 바란다. 

萬声千噪幾曾验， 온갖 지저귀는 소리 일찍이 검증은 되지 않았어도

闻者终是轩眉头。 듣는 자들은 끝내 (기분이 좋아) 눈살을 편다. 

从来鸟鸟爱反哺， 여태까지 까마귀는 반포를 사랑하는데

孝慈情性谁可俦。 효도와 자애의 성정을 누가 좇을 수 있겠는가!

其间於事最先见， 일에 대하여 선경지명에 가장 뛰어나는데 

告人凶祸令人忧。 사람들에게 흉악한 화를 알려줘서 걱정하도록 한다.

忧时不肯自修饰, 때를 걱정하여 기꺼이 스스로 꾸미지 않고

祷请神鬼争啾啾。 귀신을 청하여 빌면서 다투어 망령이 우는 소리를 낸다.

告之愈验愈见恶， 알려줘서 맞아떨어질수록 더욱 미움을 사는데 

共云灾患鸦之由。 모두 災禍가 까마귀에게서 연유했다고 말한다.

弹丸瓦石相驱逐， 탄환이나 기와, 자갈로 쫓아내는데 

名园佳树难依投。 이름난 정원이나 아름다운 나무에는 던지기가 어렵다.

忠言逆耳世罕用， 충언은 귀에 거슬려서 세상에서 수용하는 것이 드문데

属镂曾割伍员喉。 속루 검으로 일찍이 오자서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33)

莫笑後来司马公， 후에 사마휘를 비웃어서는 안되리

事事稱好真良谋。 일마다 좋다고 한 것이 정말 좋은 모책이었으니.34)

31) ≪李覯集≫402쪽.

32) ‘鳩居鵲巢’라고 하여 비둘기는 제 스스로는 집을 짓지 않고, 까치의 둥우리에 들어가 산다

고 한다.

33) 吳王 夫差는 伯嚭 등이 伍子胥가 濟나라와 결탁하였다는 참언을 믿고 伍子胥에게 속루(屬

鏤)의 검을 주어 자결을 명했다.

34) 司馬徽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인물평을 부탁하거나, 일에 대해서 물으면, 매번 “좋지, 

좋아.”라고만 대답하였다. “좋지, 좋아.”를 하도 남발하니 그의 별명이 ‘好好先生’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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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는 까치와 까마귀를 대비시켜 阿附하는 신하와 直諫하는 신하의 

형상을 投影하고 있다. 까치가 와서 울면 희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을 믿는 

어리석은 사내아이와 어린 계집애의 형상에, 주관적인 판단력 없이 듣기좋은 

아부에 현혹되어 國事를 그르치는 위정자들을 投射하고 있다. 또한 까마귀가 

와서 요란하게 지저귀면 흉악한 화를 미치게 한다는 속설을 믿고 까마귀를 미

워하며 내쫓는 사람들의 형상에, 直諫을 듣기 싫어하며 물리치는 愚昧한 위정

자들을 투영하고 있다. 끝 부분의 제19, 20句에서는 伍子胥를 까마귀의 형상

에 기탁하여 伍子胥의 直言을 묵살함으로써 패망에 이른 吳王 夫差의 昏愚를 

비판하고 있다. 제 21, 22句에서는 일마다 좋다고 한 司馬徽의 謀策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好惡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없는 司

馬徽의 행태를 反語的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李覯는 또한 시를 통하여 北宋 당시 불교가 사회에 초래한 危害의 심각성을 

표출하였다. ＜答緣槪師見示草書千字文幷名公所贈詩序＞35) 시에 주목하여 보

자.

佛繇西域渐中土， 불교는 서역에서 중원으로 흘러들어와서 

欲使群心皆鼓舞。 군중들의 마음을 모두 고무시키려 한다.

若颛梵语及胡书， 범어와 오랑캐 서적이 전횡을 부려 

昧者虽从明孰與。 우매한 자들은 비록 좇지만 어떻게 밝을 수 있으리오!

其徒往往多材能， 그 무리들은 왕왕 재능이 많아

暗结时贤为外助。 암암리에 당시 賢者와 결탁하여 밖에서 돕는다.

远公自昔来庐山， 원공은 옛날 여산에 온 이래

誇逞莲花邀社侣。 연꽃을 번성하게 하여 蓮社의 승려들을 불러들였다.36)

吁嗟君子遭乱邦， 아아! 군자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舍此未知何处去!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구나!

---------- ----------------------

35) ≪李覯集≫400-401쪽.

36) 遠公은 晉의 高僧 惠遠을 가리키는데, 遠公은 당시 승려 120여 명으로 蓮社를 조직하여 

포교활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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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西域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우매한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

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5, 6구에서는 위정자들을 賢者라고 反語的으로 묘

사하면서, 불교가 위정자들과 결탁하여 정치를 그르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

다. 제9, 10구에서는 儒家들 마저 佛家思想에 심취하여 갈피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염려하고 있다. 이 시는 그가 ＜富國策 第五＞37)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미치지 않음을 걱정하고, 惡行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佛道를 닦지 않음을 염려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재산은 다 없

어지고, 나라의 비용도 없어지고 만다.(俗不患貧而患不施, 不患惡而患不齋, 民

財以殫, 國用以耗)’고 표명한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李覯는 또한 ＜丐僧＞38) 시에서도 이러한 불교가 초래한 폐단을 밝혔다.

靡靡步康衢， 느릿느릿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喋喋问流俗。 거침없이 유속을 묻네.

谁将今日财， 누가 오늘 재산을 가져가서

愿易来世福。 쉽게 복을 받길 원하나? 

休论身善恶， 몸의 선함과 악함은 논하지 않고

佛眼重金玉。 부처의 눈에는 금과 옥을 소중히 여기네.

제1, 2구에서는 속세를 초탈해야 하는 승려들이 속세에 물든, 타락한 불교

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재산을 바치면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교의 작태를 비판하고 있다. 제5, 6구에서는 백성

들에게 선행을 인도해야 하는 승려들이 세속적인 재물에 눈이 어두운 불교계

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李覯는 무신론자로, 불교와 도교에 대하여 

극력 배척하였다. 漢, 魏이래 불교와 도교는 통치자의 제창 아래 점점 발전해

나갔는데, 北宋에 이르러 특히 眞宗의 창도 아래 산림에는 사찰과 道觀이 더욱 

증가하였다. 李覯는 불교와 도교를 믿으면 十害가 있고, 배제하면 十利가 있다

37) ≪李覯集≫140-142쪽.

38) ≪李覯集≫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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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였다. 불교와 도교를 배제하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본업을 즐기도

록 하여 국가가 부강하는 萬世之策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39) 

李覯는 直諫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爲政者들, 안일한 국방

정책, 불교의 危害 등을 직접 목격하고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상을 그의 시 

속에서 통렬히 고발하였던 것이다.

4. 결론

本稿는 北宋 시대의 사상가⋅교육가인 동시에 文人인 李覯의 기존 연구 분야

가 주로 정치⋅경제⋅교육⋅철학⋅국방 등의 사상적 측면에 치우친 반면, 문

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李覯의 문학적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집필의 동기를 잡았다. 따라서 李覯

의 문학적 평가의 선행단계로 그의 文學觀을 고찰하고, 社會詩의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李覯는 문학의 功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儒家의 政敎中心說 詩觀을 계

승하고, 문학은 사회의 諸現象을 照明, 비판하는 사회 功用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功利主義 文學觀을 제창하였다. 또한 西崑派의 浮艶한 경향을 반대하

고,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며 詩文의 내용을 형식보다 우선시하였다. 아울

러 通變救弊의 정치사상을 지닌 李覯는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고 詩文

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다.

둘째,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李覯는 北宋의 모순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시를 통하여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고 民生苦에 共感을 표시하였다. 또한 사회

현상을 사실 그대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사회시의 핵심적 요소인 事實性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39) ＜王國軒 自序＞, ≪李覯集≫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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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李覯는 시를 통하여 對內外的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던 北宋 사

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失政을 비판하였다. 즉 시 속에서 안일한 국방정책으

로 인하여 약화된 국방력에 대한 우려, 阿附에 눈과 귀가 멀어 直諫을 수용하

지 못하는 愚昧한 爲政者들에 대한 각성 촉구, 불교로 초래된 폐단 등을 지적

하였다. 이는 바로 그의 功利主義 文學觀을 體現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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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李覯是宋朝乃至整個中國歷史上著名的思想家、敎育家, 在文壇上也是一位詩、文俱佳的

文學家. 他秉承儒家傳統的文學觀, 重視文的政治功用和文對人的敎化作用, 反對浮麗文風; 

倡導風雅傳統, 要求詩文創作關注現實、具有批判現實精神; 針對當時文壇陳陳相因的風氣提

唱詩文變革創新, 反對因襲模倣. 表達功利主義文學觀的李覯直視當時矛盾的社會現像, 用詩

來揭露了當時之社會現實, 同情弊政所引起的民苦, 暴露官方的腐敗, 批判佛敎的弊端. 他的

社會詩將功利主義文學觀在實踐中加以淋漓盡致的體現. 他的內容豊富, 特別是有關民生、失

政批判等內容適社會詩, 卽深刻的反映了現實. 他對老百姓採取比較同情的態度. 他相當逼眞

的描寫了老百姓的痛苦生活. 他對社會現實採取批判的態度, 幷且把批判的矛頭直接指向統治

集團自身.

關鍵詞: 李覯、功利主義文學觀、社會詩、批判失政, 憂國憂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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